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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발굴된 유구를 이전 복원한 역사공원 설계 내용을 서술한다. 연구의 

목적은 유구가 가진 역사성을 드러내고 도시공원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역사공원의 설계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요 설계 전략과 방법으로는 첫째,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고, 백제 한성기의 유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일상적인 공원 활용과 역사 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둘째, 차별화된 랜

드마크로서 현대적 조형미를 가진 보호각 설치로 장소의 정체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공원 체험을 통해 한성백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놀이공간과 안내시설을 계획하였다. 본 연구는 오래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할 가능성을 탐

색하고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그 가치가 미래세대에 이어질 수 있는 설계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역사성, 이전복원, 고고유적, 도시공원, 현대적 재현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design of a historic park that preserves archaeological remains relocated and 

reconstructed during the redevelopment of the Jamsil Jinju Apartment complex in Seo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design strategies and methods for a historic park that reveal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remains while realizing the public value of an urban park. Firs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ite 

were analyzed, and the archaeological remains from the Hanseong Period of Baekje were reinterpreted in a 

contemporary manner. Based on this interpretation, an integrated spatial plan was developed to enable 

everyday park use and historical experience to coexist. Second, the identity of the place was strengthened 

through the installation of a Protective Shelter with contemporary architectural aesthetics, serving as a 

distinctive landmark. Third, play spaces and interpretive facilities were planned to enable visitors to understand 

the culture of the Hanseong Period of Baekje through experiential engagement within the park. This study 

explores the potential coexistence of the past and the present within an urban park setting and proposes a 

design approach for historic parks that balances preservation and public use, enabling the historical value of 

archaeological remains to be sustained and transmitted to futur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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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목적, 내용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유적을 공원에 전시하는 보존형 역사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보존형 역사공원은 역사

성과 현재의 공공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길지혜와 박희성, 2020). 역사공원이 조성되는 방식은 유적 전시

가 포함된 일반적인 공원 조성의 양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유적의 의미 또한 이용자에게 충분히 인식되지 

못했으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조경 설계가의 통합적인 설계 프레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김기욱과 소현수. 

2019). 역사적 의미를 공간 경험으로 전달하는 설계 전략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잠실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과정에서 발굴된 유구1)를 공원으로 이전하여 복원2)하고 재현하는 역사

공원 설계3) 내용을 서술한다. 연구의 목적은 유구가 가진 역사성을 드러내고 도시공원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역사공원의 설계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백제 한성기의 유구를 온전한 상태로 이전복원, 전시하고 

일상적으로 역사교육과 체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설계적 해법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 역사공원4)이란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어이며, 선행 연구나 사례분석에서는 외부공간(광장, 문화공원 등)에 

유적이 전시 혹은 재현된 사례로 범위를 설정하였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유적을 현장에 보존하거나 복원 전시하는 역사공원에 관한 선행 연구와 조성사

례를 분석한다. 3장은 백제 한성기의 주거 및 생활사의 고찰을 통해 본 대상지가 가진 역사적 장소성을 탐색한다. 4

장은 이를 토대로 역사공원의 계획과 설계 내용을 서술한다. 5장에서는 본 설계를 통한 시사점과 차별점을 도출한다.

1.2 설계 대상지 및 주요 과정

설계 대상지는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원에 있는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부지 내 역사공원으로 면

적은 3,370제곱미터이다(그림 1 참조).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공원으로 사업의 주체는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며 국가유산청 심의5)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설계가 완료되었다. 준공 후 

관리는 송파구가 담당한다. 2005년 잠실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어린이공원이 결정되었고 2017년에 어

린이공원 조성계획이 결정되었다.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 동안 백제 한성기의 대형 주거지가 발굴되면서 2022년 1

월부터 매장유산 발굴 조사가 시작되었다. 발굴된 주거지 21호와 22호는 잔존상태가 가장 양호하였다. 21호 주거지

는 장축이 23미터의 초대형 유구로 확인되었으며, 22호에서는 매우 온전한 상태의 부뚜막이 발굴되었다. 조사 완료 

후 2022년 5월에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현 매장유산 분과위원회)는 유구를 공원으로 이전복원하면서 어린이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조건부 가결 결정하였다. 아파트 현장의 남측에서 발굴된 21호, 22호 주거지를 아

파트 북서측에 위치한 역사공원으로 이전하도록 하였다. 21호 주거지는 공원시설 활용이 가능한 재현 방식으로, 22

호 주거지는 부뚜막 실물을 이전 복원하는 방식으로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유산 전문가의 의견을 받도록 하였다(도

원문화재연구원 2022a). 공원 설계는 2022년에 착수해서 2023년 문화유산위원 자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BF예비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2025년 공사를 시작하여 2026년 초 완공되었고 문화유산

위원의 현장실사를 거쳤다.

그림 1. 역사공원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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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장유산 현장 보존에 관한 선행 연구와 사례분석

2.1 선행 연구

기존의 연구 성과로 볼 때 매장유산을 포함한 역사공원은 단순한 관람 중심에서 벗어나 역사적 가치와 교육성, 

일상적 이용이 결합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하며, 설계 단계 이후에 운영, 체험, 거버넌스의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김영필(2006)은 역사공원이 역사 콘텐츠 강화, 해설․체험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역사성과 공원 

기능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했다. 고영권과 소현수(2016)는 서울시 역사공원의 사례 분석을 통해, 유산 중심 역

사공원이 근린공원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역사성과 교육성이 핵심 가치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했다. 신현수

(2018)는 발굴 유적지를 포함한 공간에 대해 경관계획과 조경 시공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며 역사공원은 설

계와 시공 전 과정에서 일반 공원과 구별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기욱과 소현수(2019)는 매장유산을 현지 

보존한 역사공원인 능곡선사유적공원, 안산신길역사공원, 용죽역사공원의 사례를 통해 주민의 일상적 이용의 고려, 

유구 보존 공간의 연계성 확보, 유구 보존 방식의 유연성 제고, 보호시설의 디자인 조형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보존 중심의 관람형 공원에서 벗어나 일상적 이용, 체험, 해석이 결합한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배준호(2023)는 개발사업과 연계된 유산 보존 조치가 공정 지연 등 현실적 문제를 초래함을 지적했다. 길지

혜와 박희성(2020)의 연구에서 영국, 미국, 일본의 역사적 도시공원은 각기 다른 방식의 보존 전략을 수립하고 있

으나 여전히 물리적 요소 중심의 접근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면서, 변화하는 유산 개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사

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포괄하는 통합적 보존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외 연구로 Fouseki and Sandes(2009)는 런던과 아테네 등 도심 내 현장 유구 보존이 기술 문제가 아니라 도시개

발, 운영 주체, 관람 경험, 유지관리 등이 얽힌 거버넌스의 문제이며, 공공적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타협의 결과라고 보

았다. Sposito and Scalisi(2018)는 보호각을 단순한 보호 구조물이 아닌 무엇을 왜 보존하는가에 대한 가치 판단이 공

간적으로 구현된 장치로 규정하며 설계의 적절성은 보존 목적과 해석 의도에 부합하는지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 조성 사례분석

2008년 송파구 풍납동 미래마을 부지에 풍납백제문화공원이 조성되었다. 풍납토성 중앙부 서편에 위치한 미래마

을 부지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백제문화층이 발견되어 발굴 조사한 결과 백제 한성기의 건물터, 도로 등의 유구와 

다량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풍납백제문화공원 내 복제한 백제살림집의 내부에는 부뚜막과 그릇 등을 전시하고 있으

며 발굴된 자료를 토대로 주거지 흔적과 안내판이 조성되어 있다(그림 2 참조).

2022년에 조성된 광화문역사 광장의 전시 공간은 육조거리의 사헌부 문터가 발굴된 유적을 이전 보존한 사례다. 

현장 전시장의 보호각은 가로세로 20미터의 규모로 본 연구의 대상지에 설치해야 할 보호각 규모와 유사하다. 2020

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진행된 발굴조사에서 배수로와 우물, 사헌부 청사의 담장과 출입문 터, 행랑 유구 등이 

확인되었다(https://gwanghwamun.seoul.go.kr/). 전시 공간은 지상에서 약 1미터 아래 공간에 보존 조치하였고 보호

각은 한국 전통 가옥의 처마 곡선을 살리고 기둥은 인근 나무와 비슷한 두께와 높이로 조성하였다(그림 3 참조).

대표적인 현지보존 방식으로는 남산에 있는 한양도성 유적전시관을 들 수 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발굴조

사를 통해 드러난 성벽 유적을 전시하고 있다. 한양도성 유적, 조선신궁 배전터, 남산 분수대 등을 포괄하는 전시관 

a: 백제살림집과 안내판 b: 주거지 흔적과 안내판

그림 2. 풍납백제문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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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에서는 조선시대 축성의 역사, 일제강점기의 흔적, 해방 이후의 도시화, 발굴 및 정비 과정을 볼 수 있다. 이곳

은 2017년 ‘남산 화현 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 설계 공모’(https://project.seoul.go.kr)에 의해서 조성되었다. 

공모 당선작은 ‘임시적 층위, 엄격한 잠정성’(협동원건축사사무소 + 감이디자인랩)으로 한양도성의 보호각이 드러나

기보다는 기존의 경관에 스며드는 최소한의 개입방법을 택했다. 보호각은 기둥과 지붕으로만 이루어진 가벼운 구조

물로 한양도성 성곽 유구와 남산의 능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설계했다(이민아 인터뷰, 2019). 보호각은 

잠자리 날개와 같이 남산의 능선과 한양도성의 성곽과 조응하며 상승하는 이미지로 설계했다는 점에서 유산의 현지

보존 과정에서 주변 경관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그림 4 참조).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 Molinete Archaeological Site Shelter를 들 수 있다. 이는 스페인 카르타헤나 도심에 있는 

로마 시대 유적군을 보호하기 위해 2004–2011년 사이 조성되었다. 본 유적은 포럼, 공중목욕장, 주거 유구 등 복

합적 고고학 층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장기간 노출로 인한 일사․강우 피해가 지속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유적의 보존과 공공적 활용을 병행하기 위한 지붕형 보호각이 계획되었다. 보호각은 Amann–Cánovas–Maruri가 

설계하였으며, 설계자는 보호각을 독립된 덮개가 아닌 도시공원과 유적을 연결하는 연속적 지붕 구조로 해석하였다. 

금속 구조의 대스팬 지붕은 유적 전면을 포괄하며 기둥을 유적 외곽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고고학적 층위에 대한 

물리적 간섭을 최소화한다.

다른 사례로는 Zhoukoudian Peking Man Cave Protective Shelter를 들 수 있다. Zhoukoudian 유적은 베이징 

인근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베이징 원인 화석이 발견된 동굴 유적이다. 기존 임시 보호 구조는 강우와 동결, 융

해 작용에 취약하였으며 장기적 보존을 위한 구조적 대안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칭화대학교 건축설계연

구원(THAD)이 설계한 새로운 보호각이 완공되었다. 보호각은 대공간을 덮는 쉘형 지붕 구조로, 지형을 따라 형성

된 지붕 형상이 특징적이다. 구조는 최소 접지점으로 지지 되며, 프리패브 시스템을 적용해 향후 해체가 가능한 가

역성 원칙을 반영하였다. 프로젝트를 총괄한 THAD 소속 건축가 Zhang(2018)은 이 보호각을 “유적 위에 놓인 건

물이 아니라,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된 하나의 구조적 풍경”이라고 설명하며 보존 원칙이 형태 생성의 출발점

이 되었음을 강조하였다(그림 5 참조).

2.3 소결

국내외 연구 및 조성사례를 통해서 볼 때 본 연구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존 중심의 관

람형 공간을 넘어 일상 이용과 해석이 결합한 공공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역사공원은 설계 단계에

a: 이전복원 전시 b: 보호각

그림 3. 광화문 역사광장

그림 4.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보호각의 주입단면도
자료: 협동원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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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보존 방식, 해석 전략과 표현 방법, 유리 관리적인 측면 등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보호각은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라 유적의 가치와 해석을 공간으로 구현하는 핵심 설계 요소라는 점이다. 역사 유적에 설치되는 구조

물은 과거를 단순히 모방하거나 추측을 기반으로 복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기술과 디자인이어야 한다.

3. 대상지의 역사적 가치와 특성의 이해

3.1 유적으로 본 역사적 가치

백제(기원전 18–서기 660년)는 온조를 위시한 부여 계통 이주민들이 고구려에서 갈라져 내려와 한강 유역에 나

라를 세워 700여 년간 이어진 고대국가이다. 백제 한성기는 웅진 천도 전까지 한성에 도읍을 정하고 475년까지 한

강 유역에 터를 잡았던 백제의 최전성기였다(https://buyeo.museum.go.kr/baekjeplatform). 본 설계의 대상지에 이

전 보존하게 될 유구가 발견된 곳은 몽촌토성의 서벽으로부터 약 30미터, 풍납동 토성 남벽으로부터 약 90미터 떨

어진 위치며 한강과의 직선거리는 1킬로미터이다(한성백제박물관, 2022). 유구의 위치나 규모로 볼 때 발굴 지역은 

백제 한성기 대규모 취락으로 확인되며, 특히 21호, 22호 주거지를 중심으로 고고학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도

원문화재연구원, 2022b). 백제의 첫 도읍은 한강 남쪽의 위례성이었으며 나중에 도읍을 확장하고 한성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의 옆에 흐르는 한강은 1970년대 잠실섬 일대를 개발하면서 남쪽 물줄기를 메우게 

되었다(한성백제박물관, 2015). 1974년도 항공사진에 현재의 지도를 겹쳐서 대상지 위치를 파악한 후, 백제 한성기

를 묘사한 지도 위에 대상지 위치를 추정해보면, 풍납토성과 몽촌토성과 함께 대상지가 가지는 위치적인 위상을 가

늠해볼 수 있다(그림 6 참조).

a: Molinete archaeological site shelter b: Zhoukoudian peking man cave protective shelter

그림 5. 해외 보호각 캐노피 사례
자료: a: Arquitectura Viva; b: Archdaily

a: 1974년 지도와 현재 지도를 겹쳐 본 발굴 장소 b: 백제 한성기 추정 그림과 발굴 장소

그림 6. 유구가 발굴된 장소와 주변의 관계
자료: a: 도원문화재연구원, 2022b; b: 한성백제박물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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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의 발굴조사 결과 주거지, 수혈 요구, 구상유구, 소성 유구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으

며 조사 지역을 북서-남동 방향으로 지나는 도로 유구가 확인되었다. 발굴된 주거지 중 21호와 22호는 조사 지역 

내 주거지 중 가장 잔존상태가 양호하며 21호 주거지의 경우 장축이 23미터에 이를 정도의 초대형 주거지이고 

주거지 22호는 바닥 면 다짐과 부뚜막이 매우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다. 21호와 22호의 평면 형태는 육각형이

며 공통으로 내부 시설에 부뚜막과 주공의 흔적이 남아 있다. 두 주거지의 주요 출토 유물은 삼발형토기, 개, 

어망추, 절구 등이다. 문화유산 심의 결과에 따라 21호 주거지를 재현해 공원시설로 활용하고, 22호는 온전한 

상태의 부뚜막을 이전복원하게 되었다. 그 외 출토된 유물은 박물관으로 이전 전시 예정이다(도원문화재연구원, 

2022a; 그림 7, 표 1 참조).

발굴조사 결과 본 대상지는 4, 5세기경 왕궁을 능가하는 초대형 주거지였으며 규모 면에서도 풍납토성 미

래 마을에서 발견된 초대형 주거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진주아파트 부지는 당시 고급 집터의 명

망을 가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화유산 전문가의 자문으로 주거지 21호, 22호의 배치 방향과 크기를 기존에 

발굴된 현황을 지킬 것과 각 주거지의 가치를 교육용으로 잘 알릴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

다. 또한 백제 왕궁과 주거지의 위치적 맥락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파악하고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권오

영, 2023).

3.2 백제 한성기의 주거와 생활 특성

이전복원과 재현을 위해서는 역사적 특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굴된 수혈주거지는 땅을 파서 반지하식

으로 주거지를 마련한 방식이다. 한성 백제기의 수혈주거지는 주 출입구가 대체로 돌출되어 지상에서 접근하게 되

어있으며 형태는 방형에서 점차 육각형으로 변화했다. 잠실 진주아파트에서 발굴된 유구도 대부분 육각형이다. 수

혈주거지의 공간은 출입구 외에 크게 조리공간, 취침공간, 작업공간으로 구분된다. 동북 방향에 부뚜막 등의 조리 

공간이 위치하며 부뚜막의 크기로 가족의 수나 경제적 형편을 유추할 수 있다. 대상지와 근접거리인 풍납동에서 발

굴된 주거지에 대한 축조 모형으로 볼 때 부뚜막의 위치, 진입부의 경사, 기둥, 벽체, 육각형의 지붕 형태까지 살펴

볼 수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그림 8 참조).

백제인의 의식주와 여가생활을 살펴보면, 풍납토성 근처에서 나무로 짠 우물의 틀이 발견되었고 우물 정자 

모양으로 새끼줄로 연결된 항아리도 발견되었다. 주식으로 쌀 외에 콩, 보리, 조, 밀 등의 곡식을 먹었다. 굽거

나 볶기도 하고 주로 끓여서 먹었다. 부뚜막의 크기와 발견된 쇠솥으로 보아 4세기경부터 밥을 지어 먹은 것

으로 추정된다. 4세기 후반부터는 세발토기와 같은 반찬 그릇을 만들어서 썼다. 발굴된 주거지 주변에는 숟가

유구 번호 평면 형태 규모(cm) 내부 시설 주요 출토 유물

21호 육각형 2,308 × 976 × 48 부뚜막, 주공 삼발형토기, 개, 주구완, 어망추, 전

22호 육각형 1,855 × 1,102 × 56 부뚜막, 벽구, 주공 개, 장란형토기, 삼발형토기, 겁형토기, 세완, 암키와, 아궁이테, 절구, 지석 등

자료: 도원문화재연구원, 2022a

표 1. 발굴 주거지 세부 내용

a: 21호 주거지 b: 22호 주거지와 부뚜막 

그림 7. 발굴 조사 결과 21호, 22호 주거지
자료: 도원문화재연구원, 202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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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밥그릇, 절구 등이 함께 발견되었다. 백제인들은 주로 투호, 바둑, 장기, 저포(樗蒲, 윷놀이)6), 농주(弄珠, 

공놀이)7) 등을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제에서 일본 천황에서 선물했다고 전해지는 바둑판은 일본에 소장

되어 있으며 예술품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성백제박물관, 2022; 그림 9 참조).

4. 역사공원 계획 및 설계

4.1 기본 방향 및 배치계획

설계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방문객을 위한 백제 한성기의 역사성과 주거지의 일상적 활용을 고려한 공공성을 동

시에 구현하고자 한 점이다. 백제 한성기의 역사적 가치를 이전복원과 재현의 방식으로 구현하고 그와 동시에 아파

트 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친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적 도시공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설계의 목표이다. 

기본 방향으로 첫째, 매장유산의 가치를 체험하고 배우는 역사적 장으로서의 역사공원 조성이다. 둘째로는 주민이 

일상적인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녹색 쉼터로서의 공공공원 조성이다. 셋째로는 고대의 주거지가 현대의 주거

지 한가운데로 이전복원하게 되는 드문 사례가 되기에 새로운 장소정체성을 갖도록 고려하는 점이다. 공간적인 분

리보다는 배우면서 놀고, 체험하면서 쉴 수 있는, 역사성과 일상성이 통합된 공간의 설계가 이루고자 했다. 이를 위

해서는 공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보호각의 디자인이 과거의 전통을 답습하는 방식이 아닌 현대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주변 경관과 조화됨과 동시에 유구의 역사성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의 공간

설계에 주력하였다.

공원의 골격은 몽촌토성의 지형을 최대한 재현하고자 했다. 남서 측의 언덕을 중심으로 대지 전체를 감싸는 형

a: 수혈주거지 공간구성 b: 풍납동 주거지 축조 과정 모형

그림 8. 수혈주거지 공간구성 및 축조 과정 모형
자료: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a: 발굴 유물 전시 모습 b: 일본에 소장된 바둑판 모조품

그림 9. 백제의 유물
자료: 한성백제박물관 촬영,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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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구성하였다. 광장형 휴게 쉼터는 가로변에 있는 열린 공간으로, 인접한 근린생활시설과 연계되어 일상적인 휴

게나 방문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교육 체험 목적의 방문객에게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원상태

의 부뚜막과 주거지 복원8)을 위해 22호 주거지는 보호각을 계획하였고, 21호 주거지는 어린이 놀이 체험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였다. 두 주거지 모두 기존에 발견된 방향과 크기를 동일하게 계획하여 실제로 규모를 체감할 수 있

도록 하였다(그림 10 참조).

4.2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계

4.2.1 21호 주거지 재현 및 주요 공원시설물 설계 

어린이 놀이공간인 21호 주거지는 백제 한성기의 주거 방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재현하였다. 수혈주거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원 레벨의 60센티미터 선큰 방식으로 계획하였다. 백제인의 방식대로 부뚜막이 있던 북측 

방향에는 모래 놀이터를 계획하고 석재 절구 모형을 설치하여 취사 공간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

다. 백제 한성기 주거지에서 돗자리를 깔고 취침 및 메인 공간으로 활용한 점을 고려하여 잔디마당으로 조성

하였다. 고강도 콘크리트 소재의 바둑돌 모형, 어망추와 삼발형 토기 모형을 설치하여 유산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그림 11 참조).

a: 몽촌토성 추정도 b: 초기 배치안

그림 10. 몽촌토성과 초기 배치안
자료: 여호규, 2014

a: 놀이 및 체험공간: 21호 주거지 b: 놀이 및 체험공간 이미지

그림 11. 놀이와 체험을 할 수 있는 21호 주거지 재현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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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시설9)로는 입구의 종합안내판, 바닥안내판, 개별안내판, 그림안내판으로 구성하여 백제 한성기의 역사적 가

치를 알릴 수 있도록 동선과 이용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입구에 있는 바닥안내판은 대상지와 몽촌토성과 풍납토

성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12 참조). 개별안내판도 각각 발굴된 21호, 22호의 유물을 소개하고 

규모 등의 관련 내용을 담았다. 21호 주거지 주변에는 그림안내판을 계획하였다. 다양한 백제의 생활상을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일러스트를 의뢰하여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계획하였다(그림 13 참조).

휴게시설로는 파고라와 등의자를 배치하였고 광장형 휴게공간에는 대형 느티나무를 열식하였다. 주요 식재 수종

의 선정은 선행 연구(송석호와 김민경, 2020)를 토대로 삼국시대 고문헌에 출현 기록이 있는 수종10) 중에 소나무, 

단풍나무, 산수유, 살구나무, 꽃복숭아, 자엽자두나무 등을 식재했다.

4.2.2 22호 주거지 보호각 설계

22호 주거지를 위한 보호각은 땅에 새겨진 주거지 유구를 눈, 비, 바람 등의 자연재해 및 반달리즘으로부터의 

보호를 기본 목적으로 하였다. 역사공원의 랜드마크가 되는 주거지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개방형 전시관의 역할을 

해야 했다. 이를 위해 의도적인 조형성을 가진 인공적 캐노피이기보다 땅이 가진 역사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는 

자연스러운 모습, 현대적 기술로 만드는 조형적 랜드마크이면서도 그 자체가 주인공이 아닌 유적을 위한 조연으로

써의 보호각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설계 의도에 맞추어 ‘Floating Ground’라는 개념을 설정하였다. ‘Floating 

Ground’는 마치 집터가 떠 있는 듯 땅의 흔적이 투영되는 보이지 않는 랜드마크 개념이다. 주거지 유구 형태에서 

추출된 육각형의 흔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기하학적 형태로 계획되었다. 주거지라는 땅 자체가 유산이고 주인공

인 본 역사공원에서, 보호각은 하부의 유구를 반사 투영하여 땅의 흔적이 구름처럼 떠 있는 모습이 되고자 하였다

(그림 14, 그림 15 참조).

역사공원 주변 가로변에서, 공원 내부 주요 지점에서, 유구로 다가가는 접근로에서, 보호각은 공원의 랜드마크로 

시선을 끌며 땅에 새겨진 주거지 유구를 하부의 슈퍼미러 반사면을 통해 멀리서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도록 계획하

였다. 설계안을 실제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뷰 포인트, 보호각으로부터의 거리, 반사면의 각도 및 높이 등을 종합적

으로 시뮬레이션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였다. 보호각의 내부는 확산판을 통해 자연빛을 끌어들여 주거지 내부

그림 12. 입구의 바닥안내판

그림 13. 21호 주거지 재현 공간의 그림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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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밝혀주고, 밤에는 조명을 통해 하부의 유구를 은은하게 밝히며 주변까지 그 존재감을 드러내도록 계획하였다. 

보호각의 형태는 기울어진 면을 통한 유구 전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형태 자체가 구조체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구조기술사와 협업을 통해 구조적 형태를 설계하였고 내부의 트러스 구조를 통해 얇은 기둥과 경량 철골만으로 길

이 20미터, 폭 10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유구를 덮는 장스팬 구조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원거리에서

는 마치 땅이 떠 있는 듯 보여지기를 의도하였고, 근거리에서는 최소한의 얇은 기둥으로 땅 새겨진 유구를 존중하

고자 계획하였다(그림 16 참조).

4.3 설계 이후 과정과 주요 이슈 

BF 심의과정에서 입구 경사로 및 폭 조정, 휠체어 대기 공간 반영, 21호 주거지 레벨 변경 등의 설계 변경이 이

그림 14. 육각형의 주거지형태의 보호각 개념도

그림 15. 보호각 작동 개념도

a: 뷰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화 형태 설계 b: 경량 골조를 활용한 장스팬 구조 설계

그림 16. 보호각 세부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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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다. 몽촌토성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잔디 언덕의 레벨이 2.5미터에서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경사로 설치로 

1.5미터로 변경하게 되면서 전망데크 설치가 삭제되고 순환로도 축소되었다. 공사 과정에서도 근린생활시설의 입주

자로부터 강력한 요청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진입로 개설, 일부 대형목 삭제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위험성이 우려되어 어망추 등의 모형은 실현되지 못했으며 관리적인 측면에서 모래놀이터도 삭

제되었다(그림 17, 그림 18 참조). 백제 한성기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세부적인 시설이나 레벨 등의 설정이 일부 

실현되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 심의과정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설계 

단계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호각 시공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마감 패널의 완성도였다. 기울어진 천장면이 유구를 잘 반사하여 보여주

기 위해 스테인리스 슈퍼미러 패널의 평활도가 중요했고 이를 위해 적절한 제작 모듈과 완성도 높은 제작 기술이 

요구되었다. 여러 번의 목업 제작과 목업 품평을 거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최대한의 완성도로 시공되었다. 

보호각의 기둥은 흰색으로 설계하였으나 주변 아파트 저층 입면부의 어두운 톤과 조화를 위해 유사한 톤으로 변경

하였다. 보호각은 설계 의도가 대부분 구현되었으나 심의와 시공과정에서 일부 디테일 및 색상 등 설계 당시에 예

상치 못했던 변경이 발생하였다(그림 19 참조).

부뚜막을 포함한 22호 주거지의 유지관리와 문화해설은 송파구 문화예술과와 문화유산과에서, 공원시설의 전반

적인 관리는 송파구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할 계획이다. 문화해설사 프로그램도 풍납토성과 몽촌토성과 연계하여 이

루어질 예정이다.

그림 17. 최종 공원계획도

a: 22호 주거지의 보호각과 21호 놀이공간 모습 b: 입구 바닥 안내판과 공원 전경

그림 18. 시공 완료된 공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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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선행 연구, 사례분석, 백제 한성기 주거 생활사에 대한 고찰 등을 통해 역사성, 공공성, 장소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전략과 실현 방법을 모색하였다. 주요 설계전략과 방법으로는 첫째,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고, 백제 한성기의 유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일상적인 공원 활용과 역사 체험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대상지는 풍납토성, 몽촌토성과 인접한 최상류층의 주거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백제 한성기의 주거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유적이 발견되었다. 몽촌토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마운딩을 포함하여 

발굴된 유구의 크기와 방향을 준수한 배치계획, 휴게공간 및 산책로 등을 계획하여 역사교육과 일상적 활용이 가능

하도록 한 점 등 역사성과 공공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통합적인 공원계획을 수립했다. 둘째, 현대적 조

형성의 보호각 설치로 장소의 정체성을 강화하였다. 기존의 역사공원 보호각은 대체로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거나 

엄숙한 전통 분위기를 고수하였다. 본 설계에서 보호각은 현대적 기술의 조형적 랜드마크이자 그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라 땅의 흔적이 투영되는 보이지 않는 랜드마크 개념으로 출발하였다. 주거지 유구의 형태에서 추출된 육각형

의 흔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기하학적 형태로 계획하고 슈퍼미러를 통해 하부의 유구를 반사 투영하여 땅의 역

사와 관람객의 모습까지 함께 투영됨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를 한 프레임에 담고자 하였다. 셋째, 공원 체험을 통

해 백제 한성기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놀이공간과 다양한 방식의 안내시설을 계획하였다. 입구 광장의 바닥안

내판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과의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놀이 체험시설로 재현한 21호 주거지에는 백

제인의 생활사를 엿볼 수 있는 그림안내판을 계획하여 캐릭터 일러스트를 통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역

사공원의 조성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주아파트 공사 중에 발견된 두 개의 주거지가 이전하게 된 내용도 상세

하게 안내시설에 담았다. 

본 연구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견된 백제 한성기의 유구를 보존형 역사공원에 이전, 재현하는 설계과정과 

내용을 상세히 다루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특히 어린이공원으로 예정된 부지가 역사공원이 

된 사례로, 쉬면서 놀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일상 속 역사공원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적으로 인한 사업 시행자,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입주민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양상과 대안 도출, 역사공원과 거버넌스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로 남긴다.

-------------------------------------
주 1. 매장유산이란 땅속에 묻혀 있는 국가유산을 의미하며 고고학에서는 매장유산을 유적, 유구, 유물로 구분한다(대한건축학회 

건축 용어사전). 이중 유구란 주거지 터와 같이 움직일 수 없는 잔존물이며 유물은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한다. 유적이

란 고고학적 자료를 포함한 공간적인 단위로 유물과 유구를 포함한 공간을 의미한다(고고학사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

상지의 설계 내용을 서술할 때는 유구(움직일 수 없는 집터와 부뚜막이 대상)라고 표현하며, 선행연구와 사례연구 외에도 시

공과정에서 발견된 전체 대상을 지칭할 때는 유적으로 표현한다.

주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 조치에 따르면 ‘현지보존, 이전복원, 기록보존, 그밖에 

매장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에 보존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본 연구에서 이전복원이라는 표현

은 심의과정에서 문화유산위원회 공문에서 채택된 용어이다.

주 3. 본 연구는 설계형 연구로 설계과정에서 생산된 도면이나 이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주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역사공원이란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

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9조에 역사공원에 설치

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역사 자원의 보호․관리․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

한다)․운동시설․교양 시설․편익 시설이나 역사 관련 시설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2026년 1월에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시행됨에 따라, 2026년 

a: 보호각의 외부 전경 b: 이전복원된 22호 주거지

그림 19. 이전 복원된 22호 주거지와 보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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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위원회명, 회의자료,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매장문화재, 문화재 등의 용어는 매장유산, 유산으로 명기하였다.

주 6. 저포(樗蒲): 나무로 만든 주사위를 던져서 그 사위로 승부를 다투는 민속놀이로 노는 방법이 윷놀이와 유사하다(한국민족문

화대백과).

주 7. 농주(弄珠): 둥글게 만든 나무공을 공중에 여러 개 던졌다가 받으며 원을 그리며 도는 공놀이(한국민족문화대백과).

주 8. 이전 복원할 대상인 22호 주거지는 문화유산 전문연구소에 의해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업무가 구분되어 공원 분야에서는 

공간 배치, 보호각, 펜스 계획을 담당하였다.

주 9. 바닥안내판의 재료는 화강석(미끄럽지 않은 판석)이며 기타 안내판은 에노다이징 처리된 알루미늄에 레이저 음각 부식처리로 

내용을 담을 예정이며 점자안내판을 포함한다.

주 10. 고문헌에 나타난 삼국시대 전통 조경수목의 경우 중부지방 교목을 기준으로 복사나무, 자두나무, 매실나무, 살구나무, 배나

무, 소나무 잣나무, 측백나무, 회화나무, 버드나무, 느릅나무, 향나무, 뽕나무, 밤나무, 단풍나무, 산수유 등 17분류군이 추출

되었다(송석호와 김민경,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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